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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� 슬픔이� 변하여� 기쁨이� 되게� 하소서�

(매일묵상� 예닮,� 시편� 30편� 1­12절)             

평범한 일상과 평안의 시간이 이어질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. 형통의 
때에 우리는 만족합니다. 그러나 만족은 이내 교만으로 이어집니다. 
지금의 평안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도, 나는 주님 안
에서 흔들리지 않으리라 말합니다. 그러나 고난이 닥쳐올 때, 하나님
께서 은혜의 손을 거두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, 우리는 근심에 짓눌려 
신음합니다.

평안할 때 큰 소리로 외쳤던 말들이 아픔 가운데 힘을 잃습니다. 근
거 없는 교만은 도리어 더 큰 괴로움의 이유가 됩니다. 하나님을 떠
나지 않겠다던 자신감 넘치던 고백은 고난 앞에서 초라해집니다. 고
난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뿌리내리고 있었는지를 드러냅니다. 바로 
그 순간,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부딪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
한 참된 믿음이 빛을 발합니다. 시인은 자신의 무너짐을 감추지 않고 
그대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갑니다. 부르짖음은 믿음이 사라진 자
리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, 오직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음을 아
는 사람에게서 터져 나오는 고백입니다.

“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
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” 시편 30편 10절

이 부르짖음, 이 간구의 기도 가운데 시인은 나아갈 길을 찾았습니
다. 길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도 룻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
심을 믿었기에, 약속의 땅을 향한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
다. 상황이 먼저 바뀐 것이 아닙니다.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먼저
였고, 그 믿음의 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. 평안의 
삶을 살 때에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부딪혔을 때에나, 우리에게 
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.

“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
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. 이는 잠잠하지 
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
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” 시편 30
편 11-12절

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
십니다.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띠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
다. 그러니 형통의 때에는 그 평안이 은혜인 줄 알아 겸손히 감사하
고, 고난의 때에는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읍시다. 
이것이 시편 30편의 시인이 발견한 은혜이며, 룻이 걸어간 믿음의 
길입니다.

� � 금주의� 말씀

“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
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
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
두리라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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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닮교회에서� 함께� 예배드린�

여러분을� 환영합니다.

예닮교회� 새가족으로� 등록을�

원하시는� 성도님들께서는�

안내석의� 등록카드를�

작성하셔서� 헌금함에�

넣어주시기�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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